
5000억짜리 거룩한 상상력, 신사옥 이전은 답정너인가

당장 내년 1월이라고 한다. 모색하고 있는 신사옥 부지 가운데 가장 빨리 
다가오는 공모 신청일 말이다. 35년 목동 시대를 청산하고, 새 땅에서 새 
사옥을 짓겠다는 게 <신사옥 추진본부>의 원대한 꿈이자 비전이다. 

하지만 미래의 땅에 334명 조합원들은 아직 초대받지 못했다. 회사는 부
지 공모 신청을 고작 보름 앞두고 지난 17일 신사옥 추진 진행상황 설명
회를 열었다. 이제 막 신사옥 부지 정보를 접한 조합원들은 깊이 고민할 
시간도 갖지 못했다. 

설명회 내용도 부실했다. 대부분은 공모에 나온 땅이 얼마나 훌륭한지로 
채워졌다. 서울 시내에서 살 수 있는 마.지.막 부지라는 설명도 이어졌다. 
홈쇼핑 '매진임박' 문구를 보는 듯 손에 땀이 났다. 무조건 사야만 할 것 
같은 마음이 요동쳤다.  

35년 전, 우리는 종로 5가에서 목동사옥으로 이전해 TV시대를 열었다. 
450억의 빚이 있었지만 끄떡 없었다고,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시대를 열
어야 한다고 한다. 하지만 사측의 계산기는 고장 난 것인가? 총사업비 
5,000억 원 중 자기자본을 제외한 3,200억 원의 대출. 매달 16억 원, 매
년 200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. 

종로 5가에서 목동으로 이전할 당시 450억 빚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다. 
미디어 광고 시장이 고사해가는 현 시점에 매달 16억 원의 현금을 허공에 
날리면서 어떻게 방송국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. "거룩한 상상력으로 새로
운 70년을 이끌 CBS 문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"는 원대한 꿈은 빚더미에
서 땀 흘리는 334명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. 사측
은 이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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